
한가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

위한온정의손길이이어지고있다.

한국관광공사는 3일 소년소녀가

정 아동 40명과 함께 통도환타지아

와 해운대 아쿠아리움 등을 방문하

는문화체험행사를갖는다.

또 삼성카드 부산 CRM센터 직원

들은 지난 29일 삼성생명 빌딩 16층

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

대 아동 70명과 함께 골든벨 행사를

진행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즐

거운시간을가졌다.

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복지재단

부산지부는 지난 28일 KBS 부산홀

에서 돳다산다복 가정 어린이 후원의

밤돴행사를 개최하고 기초생활수급

자와 차상위계층 아동 330명을 초청

해공연 돳비트서클돴티켓을제공하고

후원금을전달했다.

부산은행 코스모스회는 무의탁

어르신들을위한성금 1천500만원을

모았다.올해초설날맞이성금전달

에 이어 이번 성금은 홀로 어르신

300명에게 50만원씩전달된다.

한국복지재단 이형진 부산지부장

은 돱곳곳에서 온정이 이어지고 있지

만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

은 이웃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

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돲고 말

했다. 최혜규기자 iwill@

추석을 앞두고 부산지역 대학들

이 외국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

를가진다.

부산외대는오는 4일오후 6시부터

3시간 동안 남구 부산문화회관 영빈

관에서 돳제2회 외국인 교수돚학생 추

석잔치돴를개최한다.이번추석잔치

에는외국인교수돚학생 250명이참여

해전통음식만찬회,민속공연,노래자

랑대회등을열예정이다.

동서대는 오는 7일 중국인 유학

생,한국인 학생 등 60여명이 참여하

는 돳전통음식 체험행사돴를 벌인다.

학생들은 두 나라의 전통음식을 만

들어 나눠 먹고 한국인 학생들은 직

접만든송편,강정등을들고외국인

기숙사도방문할계획이다.

경성대는 지난달 29일 교내 콘서

트홀 앞마당에서 외국인 교수 및 학

생,가족들이 참여하는 돳외국인 가족

한가위 축제돴를 열고 널뛰기,강강술

래,쥐불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겼다.

이날 행사장에는 돳추석에 나눔과 봉

사를 실천하자돴는 의미에서 구세군

의 빨간 자선냄비가 등장해 눈길을

끌었다. 김형기자moon@

돱와!모다.모!돲

지난 30일오후 2시부산사하구다

대동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4층강당

에서는한바탕윷판이벌어졌다.60여

명의 참가자들이 4팀으로 나눠 한참

승부를가린끝에한라산팀이우승하

자팀원들은환호성을질렀다.

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

이날 돳추석맞이 사하지역 새터민 어

울림마당돴에 참여한 새터민들은 모

두 50여명. 자원봉사자로 나선 다대

동 주민과 사하소방대원들은 새터

민들과 함께 남북의 공통 민속놀이

윷놀이한판으로행사를시작했다.

부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나

온 새터민 김모(34)씨는 돱북에서는

추석을 이렇게 크게 쇠지 않는데 여

기 와 함께 즐기니 명절기분이 난

다돲며즐거워했다.

윷을 던지던 멍석이 걷히자 작은

종이 한장이 돌았다. 돳대박로또돴 추

첨시간. 1에서 25까지의 숫자 가운

데 6개의 숫자를 먼저 뽑았다. 추첨

이 시작되자 일순간 침묵이 흘렀고

마침내 당첨번호가 불리자 곳곳에

서환호와한숨이엇갈렸다.

다음은 노래자랑. 연보라색 옷을

곱게차려입은이모(63) 할머니가구

성진목소리로 돳노들강변돴을뽑아내

자 어깨를 들썩이던 사람들이 하나

둘앞으로나와춤사위를선보였다.

돳동네잔치돴가 시작된 것이다. 노

래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

춤판으로 모여들었고 결국 행사를

진행하던 자원봉사자들까지 함께

춤을 췄다. 4년 전 혈혈단신 남한에

내려와 혼자 살고 있는 장모(66) 할

머니는 돱명절이면 북에 두고 온 두

자식 생각이 더 간절한데 이렇게 자

식 같은 사람들을 보니 외로움이 덜

하다돲며 돱오랫만에 힘들었던 것이

조금은풀리는것같다돲고말했다.

김경희돚정선언기자miso@

72006년 10월2일 월요일 제 19279 호

㈜웨더아이 www.weatheri.co.kr 02돥704돥0030

풍향
풍속
(㎧)

파고
(곟)

남해동부

남해서부

동해남부

동해중부

서해남부

서해중부

북동~남동

북서~북동

북동~남동

북동~남동

북서~북동

서~북서

6~11

7~11

6~11

6~11

6~11

5~ 9

0.5~2.0

1.0~1.5

0.5~1.5

0.5~1.5

0.5~1.5

0.5~1.0

만 조 간 조

부산

포항

통영

05:17/17:53

10:38/ 돥돟돥

05돟43/18돟30

11:10/ 돥돟돥

19:41/ 돥돟돥

11:39/ 돥돟돥

06 : 20

18 : 06

15 : 52

01 : 15<3일>

▶날씨안내 131

30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부산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하구지역 새터민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어울림마당 행

사가펼쳐져투호놀이를하고있다. 정대현기자 jhyun@

댸북녘 그립지만, 외로움 덜었어요댹

# 몰운대복지관 돳새터민 어울림마당돴

차례상 차림은 30만원을 주고

대행업체에 맡기기로 했다. 혼자

사는 박씨가 일일이 제수음식을

장만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닌

데다 친지들에게 도움을 청하기

도부담스러웠기때문이다.

결혼 3년차인강모(32)씨는모처

럼직장에서얻은 1주일간의꿀같

은 추석연휴 동안 아내와 함께 호

주로해외여행을떠나기로했다.

선산에 있는 조상묘를 벌초해

야 하는 돳숙제돴는 벌초대행업체

에 전화 한 통하는 것으로 간단하

게해결했다.대신 강씨는 자신의

인터넷 블로그에 조상님 묘소 사

진을 올려놓고 돳내년 설날 때는

꼭 찾아뵙겠다돴는 글을 남기는

것으로 죄송한 마음을 갈음하기

로했다.

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풍경

이 변하고 있다. 돳민족 대이동돴이

라는 홍역을 치르고 제수음식 장

만과 손님맞이로 파김치가 되면

서도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,가족

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

미만으로도 매번 고향을 찾아가

던발걸음이잦아들고있다.

직접 고향이나 묘소를 찾지 않

고도 전화 한 통,클릭 한 번으로

차례상 차리기에서부터 벌초까지

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

가능해진신풍속도다.

부산지역의 한 차례상 대행업

체 관계자는 돱문의전화가 하루

150여통이상오고있지만추석전

날과 당일 모든 주문을 처리해야

하는 일의 특성상 예정된 400세트

이상의 주문은 받지 않고 있다돲고

말했다.

최근에는 집 안에서 인터넷 클

릭으로 차례와 성묘를 지낼 수 있

는사이버차례도등장했다.

명절 때 묘소를 찾지 못하는 후

손들을 위해 납골당의 사진을 찍

어 인터넷으로 보내주거나 사이

버상에 조문실을 개설하는 것. 올

초 부산 영락공원이 홈페이지에

개설한 돳사이버 추모의 집돴에는

벌써 1천120여개에이르는추모의

방이 개설됐고 이번 추석기간 3천

~4천명이 다녀갈 것으로 추산되

고있다.

하지만 이처럼 젊은층들을 중

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

석 신풍속도를 바라보는 기성세

대의시선은곱지만은않다.

이모(65)씨는 돱일부 젊은 세대

들이 전통의식을 거추장스러운

것으로만 생각하고 무조건 편한

것만 찾는 것 같아 씁쓸하다돲고

말했다. 박태우돚김백상기자

k103@busanilbo.com

화상채팅카메라로

해외서차례지내

댶사이버 추모댷 접속

조상께성묘해결

벌초돚차례상 대행

댶클릭댷 한번으로주문

댶e편해진댷한가위?

두 자녀와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돳기러기

아빠돴박모(43)씨는이번추석에온가족이함께

돳사이버 차례돴를 지내기로 했다. 미국에 있는

자녀들은인터넷메신저로전해오는박씨의진

행에맞춰화상채팅용카메라를통해모니터에

비친차례상을향해절을올릴예정이다.

업체돚복지재단 온정의 손길 잇따라

대학가 외국인 위한 추석행사 풍성


